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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체육전공 여부에 따른 규칙적 신체활동이 건강상태, 건강행위 실
천지수 및 건강증진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는 체육전공군 22.7±2.7, 비전
공군 21.5±4.3으로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생리적, 주관적, 사회적 건강상태의 경우 체육전공
군에서 모두 높았고 특히 사회적 건강상태의 경우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건강행위실천지수는 체육전공군 
2.8±1.1 점, 비전공군 2.9±1.4 점으로 두 군 모두 건강실천행위 정도가 낮았고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체육전
공군 123.3±19.9 점, 비전공군 119.9±22.0 점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체육전공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하위 영역별 실천정도 중 신체활동영역은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있게 높게 나타난 반면, 영양영역에서는 
유의성있게 낮았으며, 건강책임, 대인관계, 영적성장, 스트레스관리 영역에서는 두 군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체질량지수, 신체활동, 건강상태, 건강행위실천지수, 건강증진생활양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regular exercise habit,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 practice index, and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among 241 college male students from 
Gyeonggi-do.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PE) and students 
who are not majoring in PE. The average BMI were 22.77±2.74 among PE majors and 21.57±4.30 among the 
other group. PE majors showed higher results in all of physiological, subjective and social health conditions. 
Both groups showed low scores in health practice index, which were 2.86±1.10 among PE majors and 
2.97±1.46 among non-PE majors, showing no difference in statistical significance. Index for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actices were somewhat higher among PE majors;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e results of 123.38±19.93 among PE majors and 119.98±22.04 among non-PE majors. The analysis on the 
index for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actices in sub-categories showed that PE majo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compared with non-PE majors in physical activities area and vice versa in nutri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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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은 인간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추구해 오고 있는 

가장 절실한 요구 중의 하나이다[1]. 최근 우리나라는 경

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

로 생활양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건

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

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희망하지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건강정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하게 사는 생활습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 개인의  평소 생활습관 이

나 생활방식은 건강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양식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나아가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4]. 건강증진이

란 사람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5]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Kim[6]은 개인의 

바람직한 생활방식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생활방식으로는 적절한 영양섭취, 규칙적 운동, 

금연, 금주, 의약품 사용의 절제,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이 이루

어지는 청소년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식습관이나 신체활동량이 크게 영향

을 받으며 특히 이 시기의 신체활동 수준은 앞으로 성인

기의 건강연령을 좌우하는 체력 및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7]. 그러나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역동

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을 위협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강증진 실천행

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시기이다[8]. 2012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9]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잔이

상 마신 음주율은 20세 이상이 69.3%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대가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규칙적 운동 

및 정기검진 등의 건강관리 실천률는 각각 68.3%, 75.8%

로 규칙적 운동은 실천률은 전 연령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10] 결과에서도 남자 5

명 중 1명이 고위험음주자이며, 신체활동 실천률은 남여 

모두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정신

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삶

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11]을 하며 특히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한다고 하였다[12,13,14]. 또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자신감의 증진, 불안과 우울감소, 자기효능감

을 증가시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하고 각종 질병에서 벗

어남으로써 막대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15]. 그

러나 최근 들어 생활양식의 자동화, 기계화 추세로 인하

여 신체활동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식생활

의 서구화로 인한 고열량 식품의 섭취가 증가되고 있어 

결국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과체중이나 비만이 중요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16,17].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건강

행위를 건강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건강위험행위의 시작을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었고, 건강증진 노력은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보다 젊은 연령층으로  옮겨져 오고 있다[18]. 2013년 6월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추진계획[19]에 따르면 현재 초

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주당 3시간, 3학년

은 주당 2시간의 체육교과가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

학교의 경우는 3년 동안 5~10 단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

영하고 있으나 2014년 입학생부터는 10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에서는 최소한 체육정규교과를 통한 신체활동의 중요성

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일단 졸업하거나 대학 

진학 후에는 체육관련 교과목이 최소한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어 대학생들의 경우 

평소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노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 초 중 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수행정도, 특정 환자의 운동여부 및 건강증진, 여대생의 

체력  및 건강행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정규수업 후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

는 체육전공 남자 대학생과 일반 남자 대학생의 건강상

태 및 건강행위 실천정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비

교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남자 대학생과 일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규칙적 신체활동 증가가 

건강상태, 건강행위 실천정도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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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에

게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효

율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

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

육전공 남학생과 비전공 남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에 대해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조사자는 설문지 총 300 부를 대상자들

에게 배부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작성요령 등에 관해 설

명하였으며 대상자가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모

두 회수하였다. 이 중 설문지 조사와 신체계측조사에 모

두 참여한 241 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들을 체육전공군(physical education  major group) 139

명과 비전공군(physical education non-major group) 102 

명으로 나누었다. 체육전공군은 정규 체육전공수업 외에

도  방과 후 주 3회, 1회 2시간 이상씩 전공에 따른 실기 

훈련을 통한 신체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비전공군은  체육을 전공하고 있지 않은 일반학과  남학

생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체육전공군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압도적으

로 많았으므로 성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 남학생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

든 설문과 신체계측 조사 및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5월

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2.2 연구내용

2.2.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체

육전공 여부에 따른 규칙적 운동습관이 주관적, 생리적, 

사회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실천정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작성되었다. 일반사항으로  

연령, 종교, 가족형태, 용돈, 식사형태, 컴퓨터 및 TV 시

청시간 등을 조사하였고 대상자들의 건강행위 실천정도

는 건강행위 실천지수(HPI, Health Practice Index ) 로 

측정하였다.「Alameda 7」의 건강행위 실천정도 지표를 

참고하여 정기적 건강검진, 간염 예방접종, 혈압인지, 흡

연, 규칙적 운동, 음주, 수면, 규칙적 식사의 총 8가지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마다 실천하였을 경우 1점, 

실천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총점을 합한 점수로 

HPI 값을 산출하였다. HPI 값이 0~2점이면「잘하고 있

지 않음」, 3~4점은「보통」, 5~8점은「잘하고 있음」으

로 평소 건강행위 실천 정도를 평가하였다.  

2.2.2 신체적 특성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kg)은 전자식 신장 체중계

를 이용하여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측정

하였으며, 신장은 0.1 ㎝, 체중은 0.1 kg 까지 2 회 측정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였다. 허리둘레(㎝)는 가볍게 선 자세

에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배꼽 위 3 ㎝ 지점에서 

줄자가 수평이 되게 하고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하여 줄

자를 이용하여 0.1 ㎝ 까지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였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 측정치로부터 체질량지수를 

구하였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체중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대

상자의 골밀도 정도는 간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목부위에서 측정하여 T-score 값으로 나타내었다. 일

반적으로 측정된 T-score 값이 -1 이상이면 정상,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2.2.3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리적, 주관적, 사회적 건강상

태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생리적 측정치[20]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

였다. 혈압(㎜Hg)은 대상자가 최소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자동 혈압 측정기(자원 메디컬, model HD 505)

를 이용하여 오른쪽 상완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

압을 각각 2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인간이 안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개인

적인 느낌으로 정의하며 자가 평가차원의 건강 수준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자가 평가척도

(Health self-rating scale)[22] 4개 문항을 3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건

강수준을 「매우 좋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좋다」5점

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합계 점수가 높을수

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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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Mean± SD)   

t/F p 
Major Non-major

Height (㎝)      175.05(5.93)      174.07(6.19) 1.231 .220

Weight (kg)       69.56(9.48)       66.02(13.10) 2.306  .022
*

Body mass index (kg/m
2
)       22.77(2.74)       21.57(4.30) 2.147  .034

*

Waist circumference (㎝)       76.34(5.03)       78.21(9.63)     -1.276 .206

T-score        3.83(2.10)        2.09(1.86) 4.280   .000
***

<Table 1> Anthropometric data of physical education major or non-major students.  

적 건강상태는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관계 정도를 4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2.2.4 건강증진 생활양식 (HPLP,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적절한 안녕, 개인적 충만감, 

생산적 삶을 지향하는 인간실현 경향의 표현이다」[23].  

본 연구에서는 Walker 등[23] 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을 서현미 등[24] 의 연구

에서 수정 번역하여 이용하여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0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총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

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총 50개 문항

을 「건강책임」,「신체활동」,「영양」,「영적성장」,

「대인관계」,「스트레스 관리」의 6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하위 영역별 결과

를 산출하였다.  

   

2.2.5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for 18.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사항 및 건강행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 혈압 

측정결과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 

ation, SD)로 표시하였다. 체육전공 여부에 따른 규칙적 

운동습관과 건강상태, 건강행위 실천정도, 건강증진 생활

양식 등에 관하여 t-test 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통해 p< .05, p< .01, p<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검토하였다. 대상자들의 주관적 생리적, 사회적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 .05, **p〈 .01,  ***p〈 .001

3. 연구결과

3.1 일반사항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0 세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37.6%,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62.4%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은 10 만원 이하가 전체의 27.0%, 10~15 만원이 17.0 

%, 15~20 만원이 16.3%, 20~30 만원이 24.1%, 30 만원 이

상이 15.6% 로 전체 대상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평균 20만원 이하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형태는 대상자의 84.5%가 핵가족으로 응답하

였으며, 대가족인 경우는 14.8%, 혼자 거주(자취, 기숙사 

등)하는 경우도 0.7%로 나타났다. 

3.2 신체적 특성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평균 신장은 체육전공군의 경우 175.05 ± 5.93 cm, 비

전공군의 경우 174.07 ± 6.19 cm 이었다. 평균 체중은 체

육전공군의 경우 69.56 ± 9.48 kg으로 비전공군의 66.02 

± 13.10 kg 과 비교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신장

과 체중 측정치로부터 산출한 체질량지수는 체육전공군

의 경우 22.77 ± 2.74, 비전공군의 경우 21.57 ± 4.30으로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평균 허리

둘레는 체육전공군 76.34 ± 5.03 cm, 비전공군  78.21 ± 

9.63 cm로 비전공군에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반

면 평균 골밀도를 나타내는 T-score 값은 체육전공군 

3.83 ±2.10, 비전공군 2.09 ± 1.86로 두 군 모두 정상이었

고 특히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3.3 건강행위 실천지수

대상자들의 건강행위 실천정도 및 관련요인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체질량 지수는 18.5 미만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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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or non-major students.
Variables Category

 Groups (% or Mean±SD)
t/F p 

Major Non-major

 Smoking   

 Non smoker       53.6         66.7

    2.443    0.295 Ex-smoker        8.3          5.3

 Smoker       38.1         26.1

 Drinking   

 less than 1 time/month          13.1         43.9

   14.915    .011*** 1 time/month～1 time/week       82.1         59.6

 more than 1 time/week        4.8          3.5

 Exercise    

 less than 1 time/month        0.0         36.8

   98.977    .000*** 1～2 times/week        1.2         35.1

 more than 3～4 times/week       98.8         28.1

 Sleep        

 less than 6 hr/day       36.5         27.3

    2.744    .443 6～8 hrs/day       56.5         51.8

 more than 8 hr/day        7.1         10.9

 Regular diet

  

 Yes 35.9 63.2
 6.096 .019*

 No 65.1 36.8

 Regular exercise
 Yes 14.1 23.2

 1.915 .166
 No 85.9 76.8

 Hepatitis vaccination 
 Yes 27.1 47.2

 5.820 .016*
 No 72.9 52.8

 Recognition of  blood    

 pressure

 Yes 17.4 41.1
 9.662  .002**

 No 82.6 58.9

 Health practice index   2.86 ± 1.10     2.97 ± 1.46

  

  *p〈 .05,  **p〈 .01,  ***p〈 .001

25.0 미만이 76.5%, 29.9 미만이 10.9%, 30.0 이상이 3.8 %

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정상범위에 속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

을 때 체육전공자의 경우 정상체중이 83.9%, 비만 2.9%

인 반면 비전공자의 경우 정상체중이 66.3%, 비만이 

5.0% 로 정상체중 비율보다 비만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

났다. 흡연 행태는 체육전공군의 경우「흡연하지 않음」

이  53.6%,「과거에는 흡연했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8.3%, 「현재도 계속 흡연하고 있음」이 38.1%로 나타났

으며, 비전공자와 비교 시 「과거 흡연했으나 현재는 피

우지 않음」,「현재도 계속 흡연하고 있음」 비율이 다

소 높고 「흡연하지 않음」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태는 체육전공자의 경우「아예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와 「한 달 1회 미만」이 13.1%, 「한 달 1회~4회 

미만」이 82.1%, 주 1회 이상이 4.8% 인 반면 비전공자

의 경우 「아예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와 「한 달 1회 

미만」이 43.9%, 「한 달 1회~4회 미만」이 59.6%, 주 1

회 이상이 3.5% 로 나타났으며, 체육전공자의 음주률이 

비전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운동행태에 대해서 체육전공군의 경우 운

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며 최소 주 1～2회 미만이 

1.2%, 주 3～4회 이상이 98.8%로 나타났다. 비전공군의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36.8%, 주 1～2회 미만 

35.1%, 주 3～4회 이상 28.1%로 나타나 체육전공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전공 학

생들의 절반 이상은 운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전공군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 시간  

미만 36.5%, 6～8 시간  미만 56.5%, 8 시간 이상이 7.1%

로 약 93%가 8 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전공군에서도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8

시간  미만이 79.1%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전체 대상

자들의 절반 이상이 8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의 경우 체육전공군의 35.9%가 

규칙적,  65.1% 즉 ⅔ 가 규칙적이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비전공군에서는 63.2%가 규칙적,  36.8%가 규칙적

이지 않은 것으로 유의성 차이를 보였다. 건강행위 실천

정도를 나타내는 HPI 값은 체육전공군의 경우 2.86 ± 

1.10 점, 비전공군의 경우 2.97 ± 1.46 점으로 두 군 모두 

건강실천행위를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전공군이 체육전공군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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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Groups (Mean±SD)

t/F p 
Major Non-major

Physiological health status

  Systolic blood pressure (㎜Hg)     122.02(8.43)     121.15(10.89) 0.587 .558

  Diastolic blood pressure (㎜Hg)      77.77(5.54)      75.51(6.72) 2.404 .017*

  Fasing blood sugar (㎎)      88.16(7.56)      87.23(6.35)      0.871       .385

Subjective health status       3.34(1.96)       3.32(1.18)     -4.350       .000***

Social health status       4.19(0.82)       3.89(0.88) 2.029 .044*

<Table 3> Health statu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or non-major students.

  

  *p〈 .05, **p〈 .01, ***p〈 .001

<Table 4> Health lifestyle promotion of physical education major or non-major students.       

Variables
Groups (Mean±SD)

t/F  p 
Major Non-major

Total profile score      123.38(19.93)     119.98(22.04)     0.958     .340

  Physical activity       25.18(4.76)      19.31(6.35)     5.949     .000***

  Nutrition       18.69(4.60)      21.49(4.88)    -3.467     .001**

  Health responsibility       14.22(3.92)      14.17(3.95)     0.068     .946

  Interpersonal relations       22.44(4.10)      22.45(4.28)    -0.020     .984

  Spiritual growth       24.94(5.39)      23.82(5.37)     1.215     .226

  Stress management       17.89(3.79)      18.71(4.22)    -1.215     .226

  *p〈 .05, **p〈 .01,  ***p〈 .001 

3.4 건강상태 

대상자들의 생리적, 주관적, 사회적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생리적 건강상태

는 혈압과 혈당측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체육전

공군의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은 각각 122.02 ± 8.4 

㎜Hg, 77.77 ± 5.54 ㎜Hg 이었으며 비전공군의 경우 

121.15 ± 10.89 ㎜Hg, 75.51 ± 6.72 ㎜Hg 와 비교할 때 이

완기 혈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축기 혈압의 경

우 비전공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

우 체육전공군의 경우 3.34 ± 1.96 점, 비전공군의 경우 

3.32 ± 1.18 점으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세부문항 중「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와「평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건강

하다」의 경우 체육전공군이 비전공군에 비해 약간 높았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건강하다」문항의 경우 체

육전공군이 3.81 ± 0.96 점으로 비전공군의 3.41 ± 0.92 점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사회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

이나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활발하다」에서는 체육전공

군의 경우 4.19 ± 0.82 점으로 비전공군의 3.89 ± 0.88 점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체육전공군이 비전공군에 

비해 유의성은 없었지만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사회적 건강상태의 경우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이를 6개

의 하위 영역으로 다시 분류하였을 때 하부 영역별 결과

는<Table 4>와 같다. 「신체활동」영역은 체육전공군의 

경우 25.18 ± 4.76 점으로 비전공군의 19.31 ± 6.35 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양」

영역은 체육전공군의 경우 18.69 ± 4.60 점인 반면 비전

공군은 21.49 ± 4.88 점으로「신체활동」영역과 다르게  

비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건강책임」

영역은 체육전공군의 경우 14.22 ± 3.92 점, 비전공군에서 

14.17 ± 3.95 점으로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체육전공군이 비전공군에 비해 「신체활동」영

역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난 반면「영양」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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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나머지「건강책임」,

「대인관계」,「영적성장」,「스트레스관리」영역에서

는 두 군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체육전공군에서 123.38 ± 19.93 점, 

비전공군에서 119.98 ± 22.04 점으로 체육전공군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3.6 건강상태와 건강증진생활양식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생리적, 주관적, 사회적 건강상태와 건강

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 건강상태와 유의성 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아울러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

천정도의 6개 하위 영역인「신체활동」,「영양」,「건강

책임」,「대인관계」,「영적성장」,「스트레스관리」 영

역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6개 하

부영역 중 「건강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건강

상태는 「대인관계」,「영적성장」영역과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하

위영역인「신체활동」,「영양」,「건강책임」,「대인관

계」,「영적성장」,「스트레스관리」는「건강책임」,

「대인관계」,「영적성장」,「스트레스관리」 영역과 유

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

으로 본인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 사회적 건강

상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유의성 있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체육전공 여부에 따른 규칙적 신체활

동이 주관적, 생리적, 사회적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생활

양식 실천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와 신체계측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씩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체육전

공군과 비전공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체적 특성 

중 평균 허리둘레는 유의성은 없었지만 비전공군에서 다

소 높게 나타난 반면 골밀도는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골밀도

를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얻었으며  

결국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골밀도 증가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건강실천 행위 중 흡연은 두 군 모두 

거의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

지만, 체육전공군의 38.1%, 비전공군의 26.1%로 조사 대

학생의 약 ⅓ 정도가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

루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음주습관의 경우 체육

전공군의 82.1%, 비전공군의 59.6%가  최소한 한 달에 1

회에서 4회 이상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육전공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Nam[2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문제음주 비율이 

37.5%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Oh 등[26] 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의존도가 높거나 흡연

을 하고 있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가 낮았으며 음

주와 흡연은 건강증진 실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에서 모두 흡연과  음주 빈도가 높

았고 특히 체육전공군의 경우 비전공군에 비해  더욱 높

게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운동선수나 체육전공 학생들의 

경우 경기나 시합을 앞두고 늘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훈련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음주와 흡연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잦은 음주, 지나친 흡연이 궁극적으

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발적인 음주 및 흡연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

행위 중 운동에 관해서는 체육전공군의 경우 전공의 특

성상 대부분의 학생이 주 3~4 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

고 있었던 반면 비전공군에서는 28.1%로 유의성 있게 낮

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미만인 경우도 36.8%로 비

전공군의 경우 운동 실천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Baek & Kim[27]의 간호사의 건강증진 생활양

식 관련 연구에서도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가  2~3 주에 한번 또는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

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에 중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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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rrelation health lifestyle promotion with health statu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or non-major  students.

Variables SBP
1)

DBP
2)

FBS
3)
 

Subjecti

ve health 

status

Social 

health 

status

Physic

al 

activity

Nutriti

on

Health 

responsi

bility

Interpe

rsonal 

relatio

ns

Spirit

ual 

growt

h

Stress 

manage

ment

SBP1) 1.000 　 　 　 　 　 　 　 　 　

DBP2) .833** 1.000 　 　 　 　 　 　 　 　

FBS3) .057  -.022 1.000 　 　 　 　 　 　 　

Subjectiv

e health 

status

-.095　   .002　  .043　  1.000 　 　 　 　 　 　 　

Social 

health 

status

.016   .070 -.068   .349**  1.000 　 　 　 　 　 　

Physical 

activity
 -.019   .082 .280

*
  .334

**
 .120 1.000 　 　 　 　 　

Nutrition  -.092  -.106 -.205   .176
*

 .033  .139  1.000 　 　 　 　

Health 

responsibi

lity

 -.071   .070 -.031   .195*  .078  .291**  .473** 1.000 　 　 　

Interperso

nal 

relations

  .001   .017  .029   .392
**

 .466
**

 .341
**

 .353
**

  .411
**

1.000 　 　

Spiritual 

growth
  .041   .118 -.009   .436**  .309**  .464**  .466**   .532**  .660** 1.000 　

Stress 

managem

ent

 -.023  -.012 -.064   .305
**

 .093  .345
**

 .581
**

  .511
**

 .467
**

 .661
**

1.000

1) Systolic blood pressure, 2) Diastolic blood pressure, 3) Fasting blood sugar  

*p〈 .05, **p〈 .01,  ***p〈 .001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체육전공군에 

비해 비전공 학생들의 운동 실천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비전공 일반 학생들

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중에 운동이

나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건강행위 실천지수는 체육전공군 

2.86 ± 1.10 점, 비전공군 2.97 ± 1.46 점으로 두 군 모두 

건강행위 실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남학생의 

건강행위 실천지수를「보통」으로 보고한 Choi[28]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혈압과 혈당으로 측정한 생리적 건강상태 결과는 모

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며 군 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적, 사회적 건강상태는 체육전공과 

비전공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ang[29] 과 Ki[30] 등의 연구에서 스스

로 지각된 자신의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위실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또한 Kim[31] 

은 스스로 지각된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건강증진 프로

그램의 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Goldstein[32]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객관적 건강상태

에 비해 생리적, 생물학적 변화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간의 저항과 상호작

용이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의 사회 심리적 정보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Thoits[3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환경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건강에 

직접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주며, 정신건강에 대한 생활

사건의 부정적인 충격을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규칙적 신체활동은 특히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

태가 양호하다고 자각하고 있을 때 건강증진행위 실천정

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평상시 자신의 주관

적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체육전공군이 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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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다소 높게 나타났

으며, 이를 다시 6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 「신체활동」,「건강책임」,「영적성장」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신체활동 및 「영양」 영역의 경우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두 군에서 모두 6개의 

하위영역 중 「건강책임」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생활양식 

선행 연구결과[34, 35] 에서도 하위영역 중「건강책임」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

내었다.

Kim[31]은 대학생 시기에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및 다른 분야에 관심이 집중

되는 시기이므로 대학 교육과정 중에 건강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

는 높은 결과를 보인 결과와 반대로「건강책임」 영역의 

실천도가 낮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학생들의 경우  평

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바른 건강증진생활양식

을 실천하고 본인의 건강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생리적, 주관적, 사회적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 6개 

하위영역에 대해 모두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의 건강행위 관련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지

수가 높게 나타난 Choi 등[28]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Kim 등[8] 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

강증진 행위의 실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되도

록 기본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청년기에 건강관리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학생들에게 규칙적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시키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가 비록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개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체육전공군의 

경우 세부  전공에 따른 운동종목과 강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추후 신체활동과 대학생의 건강행태 개선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고 적극적인 건강증진 실천방안 및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남자 대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체육 전공여부에 따른 규칙적 신체활동이 생리적, 주관

적, 사회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실천지수 및 건강증진생

활양식 실천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론적으로 체육전공군의 경우 평소 전공수업 외에도 방과 

후 정규 훈련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비전공군에 비해 건강행위 실천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증진생활양식 하위영역 중 건강책

임 영역이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난 반면 생리적, 주관

적, 사회적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는 

비전공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대학

생들의 경우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평소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교육 및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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